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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트 E. 콜더 - 켄트 콜더는 존스홉킨스대학교의 국제관계대학원(Paul H. 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SAIS) 라이샤워 동아시아연구센터(Reischauer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의 소장이다. 그는 프린스턴대학교에서 20

년 간 교수를 역임했으며, 하버드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도 강의했다. 또한, 국제전략 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의 일본 실장이었으며, 최초로 하버드 미-일 관계 프로그램의 사무차장을 맡기도 했다. 재일 

미대사관 특별자문위원,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및 태평양 문제 관련 국무부 차관 특별자문위원을 역임했다.

그는 《신대륙주의》 말고도 《동아시아의 형성The Making of Northeast Asia》 (공저, 2010), 《태평양 동맹: 미-일관

계의 부흥Pacific Alliance: Reviving U.S.-Japan Relations》 (2009), 《동아시아 다자주의: 지역 안정을 위한 전망East Asian 

Multilateralism: Prospects for Regional Stability》 (공저, 2008), 《궁지에 몰린 요새: 비교 기초 정치 및 미국의 글로벌리즘

Embattled Garrisons: Comparative Base Politics and American Globalism》 (2007), 《태평양 방어Pacific Defense》 (1996), 《전략

적 자본주의Strategic Capitalism》 (1993), 《위기와 보상Crisis and Compensation》 (1988), 그리고 《동아시아 위기The Eastasia 

Edge》 (공저, 1982) 등을 저술하였다. 그는 유타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 학

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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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 대하여

켄트 콜더의 이 책은 국제정치를 다룬 다른 책들에 비해, 매우 독특한 분석과 시각을 보여주는, 한 마디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책이다. 특히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속에서, 유라시아 대륙이 경험한 국제정치의 변화와 

흐름을 ‘에너지와 지정학’ 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는 우선 1970년대 후반 이후 군사력 중심의 양극 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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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종식 시키고 새롭게 길을 열면서 국제 정세를 변화시켜 온, 정치-경제의 역사적 변화를 연대순으로 나열한다. 

다음으로 20년의 과도기를 거쳐 냉전의 흔적에서 마침내 떠오른, 새로운 세계 질서의 개요를 설명하고 평가한다. 

■ 출판사 서평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방 후 70년 가까이에 걸쳐, 한국은 안보와 번영을 위하여 태평양 너머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의 위협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 전체의 안정에 필수적인 토대가 되고 있다. 한국은 유엔과 G20에서 주요 역할을 맡음과 동시에 해

외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지원을 받아, 국제 무대에서 전례 없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하는 한국이 활동할 무대로서의 세계가 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외교 정책에도 새로운 요구가 나타나

고 있다. 미군은 2011년 12월에 이라크에서 철수했으며, 2014년 말까지 미국 전투 병력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것이다. 남유럽은 금융 위기를 겪고 있으며, 동시에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부분의 정치-경제 안정은 마찬가지

로 불확실하다.

오늘날 떠오르는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 한국에게는 분명한 시대적 요구 한 가지가 있다. 한국은 동쪽으로 태평양 

건너 미국과 굳건한 유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더라도, 서쪽으로는 유라시아의 광대한 대륙에서 전개되는 현상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국내에서석유와 천연가스가 거의 나오지 않으므로, 중동과 러시아의 석유·천연

가스가 꼭 필요하다. 한국이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상대적으로 작은 국내 경제 규모 때문에 중국, 인도 및 동남

아시아 수출 시장이 필요하며, 그 서쪽의 에너지 생산국들 역시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 옌볜(延邊) 지역의 200만 조선

족과 구소련 지역의 50만 고려인들을 비롯해, 유라시아 대륙 각지에 퍼져 있는 수많은 재외 한국인들은 고국으로부터 

문화적 지원을 받기를 원하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재외 교포들에게 고국의 안정되고 번영되며 통일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인들

은 유라시아 대륙의 보다 폭넓은 발전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

는 어찌되었건 북한의 운명을 결정할 강력한 힘을 가진 북방의 이웃 나라이며, 아마도 북한의 행동을 제약하고 완화시

킬 수 있을 것이다.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의 다른 몇몇 

국가들은 남북한 모두와 건설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한미동맹이 북한의 모험심을 단념케 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긴장 완화의 실마리는 어쩌면 유라시아 대륙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일부 통찰력 있는 한국인들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잠재적인 가치를 오래전부터 깨닫고 있

었다. 정주영 회장이 이끄는 현대그룹은 중동과의 통상 관계를 개척하였으며, 1970년대 초 석유파동 후에 사우디아

라비아 주베일(Al-Jubayl) 산업항을 건설하는 동시에,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절실히 필요한 시베리아 석유·천연가스 

프로젝트도 계획하고 있었다. 뒤이어 노태우 대통령은 매우 성공적인 ‘북방외교’를 개척했으며, 1990년 6월 미국 샌프

란시스코에서 소련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와 역사적인 회담을 했다. 연이어 1990년 9월 

소련과 국교 정상화, 1990년 12월 노태우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1992년 8월 

중국과 국교 정상화 등 중대한 진전이 뒤따랐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기까지 시종일관 한국이 주도한 이러한 



관계 개선의 결과는, 냉전이 끝나감에 따라 에너지 공급과 지정학에서 혼란이 나타난 가운데, 유라시아 대륙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 모두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 주었다.

이 책은 노태우, 정주영, 고르바초프 시대를 넘어서 심지어 오바마 시대 이후까지, 냉전이 끝난 후 오늘날에 일어

나고 있는 유라시아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어

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찰한다. 냉전이 끝난 이후 지난 20여 년간의 잠재적 변화 덕분에 유라시아는 점점 더 통합되고 

응집되는 정치-경제 무대가 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모두에 중요하면서도 눈에 띄지 않는 전략적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지난 20여 년에 걸쳐 국제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이러한 역동적인 새로운 무대의 출

현은, 바로 ‘신대륙주의(new continentalis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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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평

《신대륙주의》는 현재 세계의 변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하는 책이다. 켄트 콜더는 새로운 지정학이 극

적으로 펼쳐지는 광경을 일반인 및 학자를 막론하고 알기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묘사한다.

- 제프리 E. 가르텐,

예일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 및 금융학과 후안 트리페 석좌교수, 클린턴 정부 미 상무부 국제통상 차관.

《신대륙주의》는 새로운 지정학 환경이 떠오르는 과정을 추적한다. 그에 의하면 유라시아 대륙은 에너지와 무역으로 

통합되고 있으며, 여기서 미국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세계 환경을 맞이하는 미국 정책 

결정자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 프란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학교 프리먼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올리버 노멜리니 명예교수.

켄트 콜더의 《신대륙주의》는 떠오르는 포스트-이라크 시대 변화의 윤곽을 그림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 즉, 

미국이 유라시아를 마주해야 하며, 그들과 상대할 때 에너지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 월터 먼데일, 전 미 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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